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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동포 청년 56명, 한국에서 취업·창업의 길 찾는다
- 재외동포청, 17개국 청년 대상 취업·창업 맞춤형 모국 연수 진행
- 취업·창업반 나눠 진로 상담부터 기업 현장 방문까지...

□ 전 세계 17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청년 56명이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

탐색하고 취업과 창업 계획을 구체화한다.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14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‘2026년 

차세대동포 모국초청 연수(청년4차 - 취·창업 설계 연수)’ 개회식을 열고 

4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.

 ㅇ 참가자들은 희망 진로에 따라 취업반 34명과 창업반 22명으로 나뉘어 

각 분야에 맞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.

□ 연수 기간에는 개인별 진로 상담을 시작으로 한국에 정착한 선배 동포

와의 대화, 유망 스타트업과 서울경제진흥원(SBA) 방문 등을 통해 국내 

취업과 창업 환경을 직접 살펴본다.

 ㅇ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‘취업반·창업반 우수성과 발표회’를 열어 참가

자들이 연수 기간 구체화한 취업·창업 계획을 발표하고 서로의 아이

디어를 공유한다.

□ 이번 연수는 프로그램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년 동포의 취업·창업 지원 

정책과도 연계한다. 재외동포청은 참가자들이 제기한 정책 질의와 현장의 

어려움을 살펴 앞으로 관련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. 

 ㅇ 연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

도록 교류와 멘토링을 이어갈 예정이다.

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모국으로 돌아오는 재외동포 청년들은 한국 경제를 

더 크게 만들 소중한 자산”이라며 “이번 연수가 각자의 가능성을 확인

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붙임  2026 차세대 모국 초청 청년 4차 연수 개회식 사진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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